
한국의 선시감상⑭조선 청매인오 선사의‘삼조 승찬의 풍양(三祖風恙)’

조선 청매인오(靑梅印悟;1548~1623) 스님은 청
허 스님의 제자로 임란 당시‘중생의 온전한 삶이
바로 안락국’이라고 하며 경전을 덮고 의병장으로
참여, 도탄에 빠진 중생을 구제하려 하였다. 더불어
철저한 선(禪)수행자로서의 법을 베풀기도 했으며
스님이 기거하는 곳을‘서천세계’로 묘사한 월사이
정구(月沙굃廷龜)등 사대부와 승려라는 신분을 초
월한 방외(方外)의 사귐을 갖기도 했다.

위의 시는“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다만 간택
함을 꺼려할 뿐”이라는〈신심명(信心銘)〉을 저술
한 삼조승찬 대사가 이조 혜가 대사에게 출가한 일
에 대한 인오 스님의 송(頌)이다. 승찬 대사가 혜가
대사를 찾아가 물었다. “제가 문둥병이 들었으니 스
님께서는 저의 제를 참회케 해 주소서”혜가 대사가
다시 묻기를“죄를 가져오너라. 너의 죄를 참회시켜
주겠다.”승찬 스님이 대답하기를“죄를 찾아도 찾

을 수 없습니다”하니“너의 죄는 이미 참회되었느
니라”했다.
위 시에서 혜가 스님이 승찬 스님에게 준 응병여

약(應病與約)을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나
는 것에 비유했다. 승찬 스님은 병이 문제가 아니었
다. 병으로 인해 괴로운 마음의 병이 더욱 더 깊었
다. 그런데 죄의 성품이 마음의 안에도 밖에도 중간
에도 있지 않음을 알고 그 병에서 벗어난 것이다. 마
치 바람이 불어 하늘 구름을 쓸어버리면 본래 있던
맑고 푸른 하늘이 저절로 드러난 것과 같이.
병은 몸을 가진 우리들에게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이다. 내가 아파하는 것이
병 때문인지, 몸에 대한 애
착 때문인지를 알아차려야
한다. 산뜻한 새벽을 열어주
는 학인스님들의 낭랑한 독
경소리를 들으며 약사 부처
님께 두 손 모으는 원이기도
하다.

땅에서 넘어진 자 땅 딛고 일어나라

원법스님(운문사·문학박사)

因泥而倒從泥起 (인니이도종니기)
病藥由걐在一身 (병약유래재일신)
嶺上浮雲風掃盡 (령상부운풍소진)
蒼蒼갳갳갂無塵 (창창락락갱무진)

한국의 어느 사찰이든지 가면 화려하고 아름
다운 오방색의 단청을 볼 수 있다. 서울에 있는
오대 궁궐의 아름다운 단청들도, 지방에 흩어져
있는 서원들에도 기본적인 단청이 있다.
그렇다면 단

청이란 무엇인
가? 단청은 본
래 여러 가지
색을 써서 목조
건물을 장엄하
거나 공예품 등
을 채화해 의장한, 이른바 서(書)ㆍ회(繪)ㆍ화
(畵)를 총칭하는 것으로 작업과정이나 채색된 상
태라고 정의한다.
단청은 사상적으로는 음양오행설에 근거를 두

고 있다. 
단청에 쓰는 적(赤), 청(靑), 황(黃), 백(白), 흑

(黑)의 각 색깔들은 동서남북중(東西南겗中)의
오방,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의 4계절, 금목수화
토의 오행과 청룡ㆍ백호ㆍ현무ㆍ주작 같은 수호
신의 개념들을 함께 포함한다.
우리 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단청의 기록은

A.D. 2세기에 솔거(겢居)가 그렸다는 황룡사(皇
龍寺)의 노송(걛松)벽화이다. 이를 통해 고신라
에도 단청이 보급돼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건물에 시설돼있는 단청을 감상할 때 가장 중

요한 포인트는 상록하단(上걥下丹)이다. 건물의
상단부분은 초록색 중심으로 칠하고, 하단 부분
은 붉은 색을 칠해서 음양의 효과를 나타내며,
조화로운 빛깔을 보이게 한다.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불교를 상징하

는 다양한 문양과 상징들을 그리는 단청의 역할

이다. 
청정을 상징하는 연꽃을 비롯해, 갖가지 길상

문등과 비천상, 용과 봉황, 기린, 사군자를 비롯
한 아름다운 문양들이다.
그러나 어느 사찰이든 건물의 기둥머리에는

단순한 흑백의 문양들을 볼 수 있다. 그 대표적
인 문양이 바로 창방부리와 평방부리에 위치한
태평화와 매화점이다.
태평화는 연꽃처럼 넓은 꽃잎을 네 갈래로 편

후, 사이사이로 꽃잎을 넣은 상상화이다. 매화점
은 단순한 동그란 점을 검은 색 바탕에 일곱 개
의 흰 점을 일정하게 찍은 것이다.
사찰에서 여성불자들을 안내할 때면, 가끔 태

평화를 보여주며, 꽃의 이름을 알아맞히는 퀴즈
를 내곤 한다.
대부분“여러 분들이 미스코리아나 미스월드

에 나갔는데, 심사위원이 가장 바라는 소원이 무
엇이냐는 질문에 이 대답을 해야 미스코리아로
뽑힐 수 있다”는 힌트를 주면 알아맞힌다.
바로 이 꽃은 천하태평법륜전(天下太平法輪

轉), 즉‘하늘 아래 모든 중생이 평화롭고, 부처
님의 법이 잘 전해지이다’라고 하는 태평을 뜻
하는 꽃이다. 상상의 꽃인 이 꽃을 어느 사찰의
어느 건물을 그리든 가장 많이 그리는 꽃인 걸

보면, 평화를
향한 중생의 강
한 염원을 느낄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많이 그리는 문
양이 검은 바탕

에 흰 점을 일곱 개 그리는 매화점이다. 
매화는 깊은 상징성이 담긴 꽃이다. 어느 건물

이든 왜 그렇게 많은 매화점을 그려놓는가는 송
나라당시에 어느 비구니스님이 지었다는 다음
시가 말해 줄 듯하다.

終日尋春겘見春 (종일심춘불견춘) 
芒鞋踏破嶺頭雲 (망혜답파령두운) 
歸걐笑곓梅花臭 (귀래소연매화취) 
春在枝頭已十分 (춘재지두이십분) 
하루 종일 봄을 찾아 헤메이나 봄을 찾지 못하였네
짚신을 신고 산에 올라 구름 속을 살펴 보았네
못찾고 돌아오니 매화향기에 웃음짓고 보니,
이미 봄이 매화꽃가지에
와 있더라.

우리 땅에는 언제나
평화의 봄이 올지…. 얼
마 남지 않은 이 지루한
계절이 더디기만 하다.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통해본상징과은유

동화사포교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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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흙에서 넘어지면 진흙을 딛고 일어서야 하듯
병과 약은 한 몸에서 유래하는 것.
고갯마루 뜬구름 바람에 쓸려버리면
짙푸르고 말끔해 다시 티끌 없네.

태평화는 꽃잎을 그려낸 상상화

매화점은 동그란 점을 찍어 표현

태평화(太平花)와 매화점(梅花點)

畵畵₩장₩세₩계28 제 841 호201̀1년 6월 22일수요일 / 불기 2555년

사찰기둥머리에달린대표적문양인태평화와매화점

75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바늘 끝도 들여놓지 못하는 마음속에서
생각은 폭포처럼 쏟아지고, 비질로 쓸리지
않던 아침 햇살은 한 점 구름이 쓸고 간다.
오늘 이 비 한 자루를 들기 전까지 무엇을
했던가. 겨울을 알았고 봄도 알아낸 나뭇가
지에는 푸른 잎들이 날아와 앉았는데, 쓸어

도 쓸어도 비워지지 않는 마음속엔 폭포 끝
에 이어지는 폭포뿐이다.
세존께서 이르고 가신 구절구절이 창 너

머 어두운 서안(書案) 위를 맴돌고 있을 때,
겨우 저녁 종소리가 끊어낸 생각들은 다시
폭포를 이룬다. 오늘 이 저녁 종이 울리기

전까지 무엇을 했던가. 구름도 한 순간에 알
았고, 햇살도 한 순간에 알아버렸는데, 두고
온 서안 위에는 주인 없는 글자들만 쌓여간
다. 오늘이 있기까지 무엇을 했던가. 내일
또 다시 비를 들고, 저녁 종이 울 때까지 무
엇을 할 것인가. 편집국사진부차장

무엇을 할 것인가

종이영가옷 (남자/여자/동남/동녀/수자)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있습니다. 용품카다록이필요하신분은전화주셔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할인가

600
(100벌 이상)

수자영가옷 정가 800원

할인가

50,000
(50개 이상)

할인가

800
(200개 이상)

예수재함A(50개 1박스) 영가천도다라니

D형-여C형-남 정가 1,200원 정가 1,100원 정가 1,000원동남 동녀

할인가

800
(100벌 이상)

할인가

950
(100벌 이상)

할인가

900
(100벌 이상)

정가 1,500원A형-남 A형-여

할인가

1,200
(100벌 이상)

할인가

1,000
(100벌 이상)

정가 1,300원B형-남 B형-여

위패칼라(70모조)

위패2도 A형/B형(70모조)

3,000원(100매)

•위 패 칼 라 : 268×180㎜
•위패2도A형 : 270×180㎜
•위패2도B형 : 268×180㎜

정 가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동진기획·붓다쇼핑
515-8888

※ 26, 27, 29호, 30호는 사경책 1권을
사경하시면 108번 사경이 됩니다.
단, 내용이 많은 28호 능엄신주사경책은
4장 1조로 구성되어 책 1권에 27회
사경할 수 있으므로 총 4권을 사경하셔야
108번 사경이 됩니다.

14,000원(10권 이상)   20,000원(1권)
•내 지 : 한지 108장 •표 지 : 레자크지 옵셋 4。
•제 본 : 한장본 실제본 •크 기 : 435㎜×300㎜

정 가할인가

한지백팔사경 5종
동진기획 상호는 출판사등록 제11-67호입니다. 붓다쇼핑 사이트에서 회사소개를
클릭하시면 출판사등록증, 인쇄소등록증, 통신판매신고증, 사업자등록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농협:121068-56-042256 ◆우체국:612416-02-031008 [예금주:강태규]

☎(051)515-8888

금강경탑다라니
할인가 180원(600개 이상)

•크기 : 53×180cm

종이신발(남/여) 1켤레
할인가 1,300원

정 가 1,600원

한지접은 영가옷/위패
각100개 30,000원

•남자/여자/위패

정가 1,000원

정가 250원

A

B28호 대불정능엄신주(한글)

26호 신묘장구대다라니(한글) 27호 반야심경(한문)

29호 츰부다라니(한글) 30호 반야심경(한글)
금강경 독송용

2,400원 (50권 이상)

4,000원 (144페이지)정 가

할인가

자비도량참법(세로)
9,000원(20권 이상)

15,000원정 가

할인가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45㎝×세로32㎝×높이(뒷면) 8㎝]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45㎝×세로32㎝×높이(뒷면) 6㎝]
기기반반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설계로신체의좌·우균형을바르게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무리없이바르고자연스럽게펴집니다. 보관과이동이용이
하며, 어느곳에서도쉽게수련할수있습니다. 

평상시에사용하여도척추와허리를보호하고바른자세의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
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더욱더안정시켜줍니다. 

세계최초수련전용방석
수련문화활성화를위한기반은품격이다릅니다


